
2020귏 1뤉 2릻 늖룮릻 몋287샏 똴

스웨덴의 마음을 훔친

뜬남구의 딸뜯 캠벨 에이시아

지난 12월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

기념관에서 열린 뜬스테판 뢰벤 스웨

덴 총리 방한 기념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뜯에서 다큐멘터리 뜬한국전과

스웨덴사람들(Swedes in the Ko-

rean War)뜯보다 더 주목을 받은 이

가 바로 용호동에 사는 열두살 캠벨

에이시아 양이다.

영화 상영에 앞서 마려된 기념식에

서 에이시아는 단독 사회와 스피치를

맡았다. 외국 정상과 외교사절단이 대

거 참석한 무거운 자리에 어린 초등학

생이 사회를 맡은 것은 세계적으로 유

례를 찾기 힘들다. 이번 에이시아의

뜬캐스팅뜯은 남구청이 주한스웨덴대사

관에 추천해 이뤄졌다. 에이시아는 앞

서 6월 18일 공군참모총장이 주관한

6똴25전쟁 공군전력 파견 8개국 초청

행사에서 직접 쓴 감사 편지를 영어로

낭독해 참석자 전원에게서 기립박수를

받는가 하면 6월 24일 청와대에서 열

린 뜬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뜯에서도 공연과 사회, 프레젠테이

션, 현장 인터뷰 등을 진행해 큰 화제

를 모았다.

에이시아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16년 한국전에 참전해 121명이 전

사한 네덜란드의 반호이츠 부대를 방

문한 것을 계기로 미국, 캐나다, 에티

오피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

전세계 유엔군 참전용사들과 국경과

언어, 세대를 넘나들며 우정을 쌓아

뜬꼬마 외교관뜯이란 별명을 얻고 있다.

이날 에이시아는 70년 전 부산에

주둔한 스웨덴적십자야전병원에 근무

한 스웨덴 간호장교의 군복을 입고 손

에는 스웨덴 의료진의 영정사진을 들

고 등장했다. 사진의 주인공은 스웨덴

참전 의료진인 비비 블롬베리 씨로 에

이시아는 그의 유족과 2년간 특별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인연을 참

석자들에게 들려줘 큰 박수를 받았다.

딸인 피아 씨는 모친이 부산에 파병

온 의료진이었는지 모른 채 성장했다.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돌아가신

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한국에

서 찍은 수 백 장의 사진을 발견

하면서 모친과 한국과의 오랜 인

연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아 씨

는 스웨덴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일을 도우며 모친과 함께 한국에

파병 갔던 동료들과 어머니에게

서 치료받은 한국인 환자들을 만

나면서 비로소 스웨덴 의료진들

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게 되었고 이를 에이시아에게

설명했다. 이날 에이시아는 피아

씨의 어머니가 입던 간호장교 복

장을 재연한 것 외에 피아 씨 부

모님의 유품인 배지와 핀을 군복

에 부착해 남다른 의미를 전했다.

행사를 마친 뒤 에이시아는

뜨기념식 때 찍은 사진과 동영상

을 스웨덴에 있는 피아 씨에게

보내줬는데 뜬마치 돌아가신 부모

님들이 살아오신 것 같다뜯며 기

쁨의 눈물을 흘렸다뜩고 말했다.

다큐 뜬한국전과 스웨덴사람들뜯상영회 단독 사회

12세 어린이가 외국정상 초청행사 진행 유례 없어

남구청 추천으로 성사…스웨덴 간호장교 복장 재연

푸른 눈의 노병이 전투화를 들어

보인다.

호호백발 할아버지는 야전 신발을

애지중지하였다. 눈앞에서 총알받이

가 된 전우 덕에 생명을 부지한 노

병은 낡았지만 잘 손질한 워크화를

손자에게 물려준다고 했다. 한국전

쟁 중 의료진을 파견한 스웨덴 다큐

영화 속의 한 장면이다.

스웨덴은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 6

개국 중 가장 먼저 의료단을 파견했

다. 1124명 참전 주인공 중 생존자

가 50여 명에 그치는 안타까움으로

스웨덴이 영화제작에 나선 것이다.

지난 12월 20일엔 한국뚤스웨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총리 참석 하에

뜬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뜯의 영화

행사에 초청받아 다녀왔다. 앞서 10

월 부산에서 다큐멘터리 민간인 첫

시사회가 있었다.

1950년 9월 유엔군의 부산탈환직

후 150명의 스웨덴 의료단이 부산항

에 도착한다. 6년7개월동안 야전병

원에서는 국군은 물론 연합군 심지

어 중공군과 북한군 포로병까지 치

료를 했다. 훗날 북한 부상병이 스

웨덴국왕에게 보낸 감사 편지도 소

개되었다. 치료를 받은 민간인도

200만명 가량이나 된다. 휴전후에도

서울에 의료센타를 건립하여 치료뿐

만 아니라 기술전수도 하였는데 국

립중앙의료원의 전신이다.

당시 치료받은 국내의 환자들이

화면으로 상영되자 당사자들은 눈시

울을 글썽였다. 그들이 아니면 생명

을 부지했겠느냐고 큰절을 올렸던

80대 할아버지, 이분은 골수염으로

매일 뼈에서 고름이 멎지 않아 하마

터면 다리를 잃을 뻔했다. 너무 아

파서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야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대학에서

는 배구선수로도 활약했다.

교장 출신 할머니는 60년 전의 기

억을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한

다 뜨16세 때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

던 중, 병원이 떠나간다는 말을 들

었다. 금발의 군의관이 스웨덴에서

1년간 매달 약을 보내줬어요뜩고 고

마움을 못 잊어했다. 그 의사를 찾

으려고 스웨덴까지 갔으나 보지를

못 해, 꼭 만나고 생을 마쳤으면 좋

겠다고 했다.

영화는 단순한 의료지원의 기록에

그치지 않았다. 당시 전시상황과 인

해전술로 중공군이 밀려오던 장면

등 급박하고 생생한 야전상황을 보

여준다. 뿐만 아니라 총알이 쏟아지

던 현장을 참전용사들이 육성으로

들려주었다. 다급한 현실에 간호사

들은 의사의 지시도 없이 몸에 박힌

총알을 뽑았고, 의사들은 전염예방

을 위해 포로들의 옷을 다 벗기어

태웠다,

병원부지인 옛 부산상고에 첫발을

디딜때 뽀얀먼지로 밀가루를 흩어

놓은 듯 했다. 지원단의 증언은 지

금은 볼 수 없는 우리의 과거이다.

그병원의 옛터에 롯데호텔등 빌딩이

들어선 서면일대를 방문한 노병들의

입에서는 주변의 변화에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영화 행사에 앞서 스테판 레벤 스

웨덴 총리는 뜨한국은 전후 놀라운

변모를 거듭했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 강국이자 민주

국가의 롤모델이 됐다뜩평가했다. 야

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이 영

화 제작이 있기까지 부산 남구청과

관련 직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상영이 끝나고 뜨너무나 감동적이

다뜩는 뒷좌석의 평가가 귓전을 스쳤

다. 몇몇은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고개를 숙이는 이들도 있었다. 잊고

지냈던 아픈 상처와 도와준 저들에

대한 빚의 무게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영화가 상영도 되기 전

에 우리나라 총리를 따라 보훈처 차

장 등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를

떴다. 영화관에 와서 정작 영화는

보지 않고 축사와 기념촬영만 하고

빠져 나갔다. 반면 부산을 보살펴준

외국의 총리는 영화를 끝까지 목도

하고 초청 관객이 모두 빠져나간 뒤

맨 마지막에 건물을 나섰다. 부산시

민이 참여하고 부산의 역사가 소개

되는 행사장이기도 했다. 그곳에 부

산시장은 보이지도 않았다.

다큐에 출연한 상당수 의료진들이

영화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등졌다는 이야기를 대사관 측으로부

터 전해 들었다. 그 중 커스틴 요나

손 여사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

고 돌아가셨는데 그 기부금 중 일부

인 11억 원이 우리 KAIST에 전해

졌다. 우리의 과거를 알기위해 또

다른 노병의 전투화를 보러가야 할

것인가. 언제까지 담 너머 우리집

호박을 이웃이 거두어 주어야 할런

지. 역사를 잊은 민

족은 미래가 없다.

이방인이 기록한 부산 이야기, 정작 우리는…

다큐멘터리 뜬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뜯을 보고 나서

캐나다인 아버지 리차드 캠벨 씨와 한

국인 어머니 이수정 씨 사이의 외동딸로

용호동에서 태어난 남구 토박이다.

현재 용문초등학교 6학년으로 3학

년이던 2016년부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는 고령의 유엔 참전용사들과

나이와 국경을 초월해 우정을 쌓으며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네덜란드 참전용사협회의 부탁

으로 6똴25 때 네덜란드부대를 돕다

전사한 한국인 카투사 13명의 이름을

찾아내 크게 화제가 됐다. 2018년 11

월 이를 소개한 본지 기사 뜬유엔군

노병 소원 들어주는 용호동 소녀 외교

관뜯으로 처음 알려진 뒤 여러 언론

매체에 크게 다뤄졌다. 이후 SBS 뜬영

재발굴단뜯, KBS 뜬김제동의 오늘뜯 등

에 출연해 평화의 의미를 전국에 알렸

다. 지난해 6똴25기념 행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뜬한국전쟁 참전유공

자 초청 오찬뜯에서 MC로 활동했다.

에이시아는 뜬아시아(Asia)뜯의 영어

식 발음으로 한국이 국적이며 우리 문

화에 맞춰 성(캠벨)을 앞에 두고 이름

(에이시아)을 뒤에 뒀다.

앝캠벨 에이시아는 누구

<용문초 6학년>

<Swedes in the Korean War>

한국뚤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12월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다
큐멘터리 뜬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뜬상영회가 마련됐다. 사진은 영화 상영에 앞서 가진 기념촬영.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라르스 프리스크 스웨덴
국군영화재단이사장(다큐 기획자), 김준이 씨(스웨덴병원 환자), 뢰벤 총리, 캠벨 에이시아 양, 김학태똴조군자(환자) 씨, 김옥순(당시 간호사) 씨,
이낙연 총리,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맨 오른쪽은 김낙규(당시 병원 X뚤레이기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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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중 학 생 (2년 졸업)

어머니고등학생 (2년 졸업)

문의：

국가지원 무상교육
모든과목을누구나알기쉽고

이해가빠른수업으로

재미나면서행복한학교생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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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고등학교에서펼쳐보세요

망설이지마시고지금바로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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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당 25만원 지급)(선착순 모집)

과정명 개강일 교육기간 수업내용 정원 자격

뢛똗, 뽋뤆뾁릺뼱

땩댾룮뤈먇덁릺녵

렃똏차⃝몉

덼

뵦꾰맍電⃝뫩

錚뙓놢샾볆렚錚

2020귏

2뤉 24릻

紆

6뤉 11릻

(5뛦전⃝)

3⒄뤉

10뛦둗빲

3箸20[十八]뫪

錚뢛똗맍電⃝뫩

錚뽋뤆뾁릺뼱맍電⃝뫩

錚뵦꾰六⃞벒,뛪댾

(맍電⃝뫩1,2二⃞맍電⃝뫩)

땬렚먇뎇뢚땩룶꾎꺠

땩댾룮뤈덼

꽸늋맓똏덼뙓몉

20늏

(똆믔뙕)

뉏18릸땵

뢥녿몋쀡

렜릥

＊만18세이상∼연령제한없음 20명 모집(주부,실직자,고교및대학졸업자)

유료광고

우리지압원
유료광고

앍보건 복지부 인증

(안마 바우처 운영)

앍국가 공인 안마사

앍프로그램

체형교정(목, 허리, 골반)

만성피로 스트레스 관리

건강안마 프로그램 운영

부산시 남구 못골번영로 11

성산빌딩 5층(우리지압원)

예약번호 051뚤626뚤7575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51(회동동)
학력인정부산예원중, 고등학교

입학상담 (051) 526뚤1852∼3

2년만에졸업하는성인어머니(중,고등)학생모집

늦었지만 이제 어머니가 공부 할 차례입니다!
주간반(9시) / 야간반(6시)

중학교

(2년 졸업)

앎초등학교 졸업자 / 중학교 중퇴자 편입가능

앎졸업장 취득(검정고시 없음)

앎입학금, 교과서, 수업료 전액 무료

고등학교

(2년 졸업)

앎중학교 졸업자 /고교 중퇴자 편입가능

앎졸업후 대학진학(수시 가능)

앎교육비：한달 16,660원

앎기초수급자 수업료 전액 무료

본교자랑

앎전국 최초 교육부지정 1년 3학기제 2년 졸업과정

어머니 학교

앎23년 전통의 부산최고의 성인여성교육 전문학교

앎어머니들만 공부하는 전용 건물(학생/성인 구분)

앎예비학교 무료 운영(11월부터 국,영,수 기초수업)

버 스：42(남구) / 99(진시장) / 179(당감동) / 184(정관)→욱성화학하차→학교

4호선：명장역 2번출구→ 99/42번 버스→욱성화학하차→학교

4호선：금사역 3번 출구→마을버스6번(선수촌아파트↔온천장역)→회동동하차→학교

1호선：온천장 4번 출구→마을버스6번→회동동하차→학교

성인학생모집
앎부산예원고등학교 앎예원여자중학교

유료광고

이번 크리스
마스에 유엔
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
는 캠벨 에이
시아 양.

뜬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뜯 기념식에서 단독 사회를 맡
은 용문초 6학년 캠벨 에이시아 양이 스테판 뢰벤 스웨
덴 총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